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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이 모이는 곳은 대체로 멋진 풍광을 전하곤 한다.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

는 서울 인근에서 손꼽히는 명소 중 하나다. 이렇게 굳이 큰 강끼리 만나는 곳이 아녀도

큰 강과 지류, 지류와 지류가 만나는 곳은 내륙에서는 보기 드문 스펙터클한 시야가 펼쳐

지곤 한다.

개인적으로 삼랑진을 알게 된 것은 경전선 기차를 타고 남부지방을 갈 때였다. ‘목적지에

언제쯤 다다르나’하고 지쳐갈 때쯤 기차 창밖으로 강과 강이 만나는 시원한 멋진 풍경이

눈에 들어왔다. 그리고 강과 마주한 조그만 산 밑에 소박하면서도 멋진 한옥이 자리하고

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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곧바로 지도앱을 검색해보니 경남 밀양시 삼랑진이었고 멋진 풍경의 한옥은 삼강서원이

었다. 지도앱에 이곳을 즐겨찾기로 저장하고 언젠간 꼭 둘러보기로 마음먹었다. 그리곤

몇 개월이 지나고 더위가 서서히 더해질 때 쯤 그 곳을 찾아갔다.

삼랑진은 제법 유서 깊은 곳이다. 지명에서 알 수 있듯 낙동강과 밀양강이 만나고 하구둑

이 건설되기 전에는 바닷물까지 역류해 흘러들어 세 물이 만나는 곳이었다고 한다. 이 때

문에 조선 후기에는 조창이 설치돼 수상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졌다. 경부선과 경전선이 갈

라지는 곳이어서 철도 교통도 발달했었다고 한다.

하지만 지금은 조용한 지방 도시로 한적한 분위기를 풍긴다. 그리고 나름 유서 깊은 도시

의 면면은 생각보다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지 않은 편이다. 이런 모습은 좀 아쉬운 면면이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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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목적지인 삼강서원이 초행길인지라 지역주민에게 물어보니 그 존재를 잘 모르는 듯하

다. 어찌어찌 찾아가보니 사적지‧관광지의 느낌보다는 개인소유지로 그냥 놓여 있는 느낌

이다. 조선 연산군·중종 때 건립돼 임진왜란과 흥선대원군의 사원철폐 같은 역사의 굴곡

을 겪었고, ‘우애 좋은 민씨 5형제’라는 나름의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음에도 말이다.

밀양강과 낙동강의 합류지점 바로 앞에 있어 조선시대에는 좋은 풍광을 지녔을 법하지만

지금은 바로 위로 철길이 지나가 시야가 가려졌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. 사실 이런 면

면은 비단 삼강서원 뿐 아니라 삼랑진 인근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위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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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랑진은 여러모로 두물머리와 비교가 됐다. 두물머리 못지않은 멋진 풍광과 관광자원을

갖고 있음에도 아직은 다듬지 않은 원석과 같은 분위기다. 강이 만나는 탁 트인 시야와

‘똥개’ 영화촬영지로 좁은 폭이 인상적인 삼량교, 김해에서 건너오는 레일바이크가 있음

에도 관광지로 아직 활용이 덜 되는 듯하다.

평소에 레일바이크‧출렁다리‧스카이워크처럼 천편일률적으로 개발되는 관광지를 선호하

지는 않는 편이지만, 삼랑진은 이런 것마저 없다는 점이 아쉽게 다가온다. 관광지로 개발

될 매력과 스토리를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그냥 내버려둔 느낌이랄까. 물론 강가에 잘 정

비된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마니아들에게는 잘 알려진 명소이긴 하지만 그 정도에서 그치

기는 아쉬운 풍광이다.

삼랑진을 둘러보니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게 된다. 유명 관광지는 천편

일률적인 시설과 상업적 논리로 지배당해 있고, 정작 나름의 개성을 가진 곳은 알려지지

않은 채 묻혀있다. 이는 관광에 대한 창의력 부재가 원인인 듯하다.

개인적으로 삼랑진은 기회가 닿는다면 몇 차례 더 찾아가볼까 한다. 가면 가볼수록, 캐면

캐볼수록 전엔 몰랐던 매력들이 더 나올 것만 같다.

스토리텔링 중심의 여행 전문매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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